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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티씨, 자회사 코메트 흡수합병…”유리기판 신사업 본격화” 

▶ 도금, 에칭 전문 자회사 코메트 흡수합병 통한 유리기판 신사업 전략적 시너지 극대화 

 

<2025-05-08> 3D커버글라스 선도기업 제이앤티씨(204270, 대표이사 조남혁, 장윤정)가 7일, 도금. 에칭 

전문 자회사인 코메트와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이앤티씨는 2024년 03월 TGV 유리기판 신사업 진출을 공식화 한 이후, 같은 해 6월 첫 샘플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0월에는 대면적 TGV유리기판의 개발까지 성공했다. 제이앤티씨는 현재 총 16개 

글로벌 고객사와 NDA를 체결하고 각 사에 맞춤형 샘플을 제공하는 단계에 진입하였고, 올해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월5천개 규모의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하여 업계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된 코메트는 도금 및 에칭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업으로 약 20년간 커넥터 및 강화유리 

분야에서 핵심 공정 기술의 내재화에 있어 일등공신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우수한 원가 경쟁력

과 품질력을 기반으로 제이앤티씨가 2025년 AI 기반 신규 비즈니스 확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글로벌 

최첨단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TGV 유리기판 사업에서의 금번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100% 자회사인 코메트의 흡수합병은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 TGV 유리기판 사업

추진에 있어 도금 및 에칭 공정을 포함한 전공정의 자체 설비 제작 및 기술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

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오는 6월, 코메트가 위치하고 있는 경

기도 화성시 마도공단에 국내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라인이 완공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매출도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회사의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에도 양산라인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구체적인 설비투자(CAPEX)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 이라고 덧붙였다. 

 

제이앤티씨의 조남혁 대표이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사업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TGV 유리기

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AI 기반 신규 비지니스 모델 발굴 및 본격적인 양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글

로벌 최첨단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TGV 유리기판 사업 본

격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KRX 컨퍼런스홀에서 6월 30일 개최 예정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별도로 소통드릴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